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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5년 태풍 주요현황

  1.1 2015년 태풍 개요

  1.1.1 2015년 영향태풍 개관 

 엘니뇨란 NINO 3.4(5°S~5°N, 170°W~120°W) 해역의 평년값과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 이상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5년은 1997년 다음으로 엘니뇨 강도가 강한 

해로 2014년 2월부터 NINO 3.4해역의 해수면온도 편차가 양의 아노말리로 

접어들었다. 이후 강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기상청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엘니뇨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2015년 11월 중순에는 NINO 3.4해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3.2℃로 엘니뇨 최고 강도를 기록했다. 지속되는 엘니뇨로 

인하여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동태평양 저위도 500hPa 고도장은 양의 

아노말리가 지속되었으나 서쪽과 북쪽으로 크게 확장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남중국해로 이동하는 태풍이 평년보다 적었으며 전향 후 50°N 넘어 약화되는 

태풍은 거의 없었다. 또한 2015년 3월~6월, 10월~12월에는 30°N 이상 

고위도에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났다. 300hPa Velocity Potential & Divergence 

Wind를 분석해 보면 연중 서태평양은 상층 수렴역, 동태평양은 상층 발산역에 

들었으나, 6월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이 약한 발산장에 들었다. 이러한 해양과 

대기특성으로 인하여 매월 1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2015년 전반에 

10개의 태풍이 발생하여 평년(4개)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평년보다 적게 발생한 

8월을 제외한 후반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5년 

발생한 태풍 중 15개가 150°E 동쪽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2개는 중앙태평양에서 

발생한 후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온 것이다. 

 2015년에 발생한 27개의 태풍 중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제11호 

태풍 낭카(NANGKA),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 제15호 태풍 고니

(GONI) 등 네 개가 영향을 주었지만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다. 제9호 

태풍 찬홈을 제외한 3개의 태풍은 아열대고기압의 남쪽을 따라 서진하다 바로 

북쪽으로 전향하는 특성을 보였다.

 제9호 태풍 찬홈(CHOM-HOM)은 가장 먼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6월 30일 21시에 미국 괌섬 동남동쪽 약 1660km 적도수렴대에서 발생하여 

아열대고기압의 남에서 남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해상

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아열대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해상을 경유하여 

옹진반도에 상륙하였다. 이후 내륙을 따라 북상하여 7월 13일 06시 평양 

북쪽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그림 1.1). 7월 11일 오전부터 13일 

새벽까지 한반도와 해상특보구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7월 12일 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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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순간풍속 33.5m/s, 7월 11일 제주도 윗세오름에 27.5m/s의 최대순간풍속과 

779.0mm의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제11호 태풍 낭카(NANKA)는 7월 4일 03시에 

미국 괌섬 동쪽 약 2860km의 적도수렴대에서 발생하였다. 이후 아열대

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에서 서북서진하다 태풍 서쪽의 고기압과 

태풍 남동쪽의 강풍대 영향으로 북쪽으로 전향하였다. 전향 전후 매우 느린 

이동속도를 보였지만 점차 강한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북상하여 7월 

17일 15시경 일본 열도를 통과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하였다.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약화된 태풍은 동해상으로 진출한 뒤 온난핵을 유지하면서  

7월 18일 03시 독도 동쪽 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제11호 태풍 낭카는 독도 동쪽 먼해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았으나 7월 16일에서 17일 동안 남해동부먼바다와 

동해먼바다가 영향권에 들었다. 포항 부이에서 18.2m/s의 바람과 함께 

4.5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고, 울릉도 부이에서는 13.2m/s의 바람, 3.8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다.

 세 번째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이다. 

이 태풍은 중앙태평양에서 발생하여 북서태평양으로 넘어와 아열대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진하다 괌 북동해상 상층에 형성된 수렴장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그림 1.1). 약화된 열대저압부는 상층에 

형성된 발산장과 강화된 하층 수렴의 영향으로 다시 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이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북쪽으로 전향하여 일본 가고

시마 북서쪽 해안에 상륙한 후 큐슈 북쪽 해안을 따라 북동진하다 7월 27일 

00시 일본 가고시마 북쪽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 제12호 태풍 

할롤라 영향으로 26일 04시부터 27일 02시까지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제15호 태풍 고니(GONI)로 미국 괌 섬 

동쪽 약 370km 부근해상 적도수렴대에서 발생하였다. 이 태풍은 아열대

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에서 서북서진하여 필리핀 마닐라 북쪽 

부근해상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제15호 태풍 고니는 북서쪽에서 강화된 jet골의 

영향으로 북쪽으로 전향하였다. 전향 후 북에서 북북동진하여 일본 큐슈를 

통과하였고 8월 26일 06시에 울릉도 북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되었다(그림 1.1).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할 때 한반도는 태풍의 가항반원에 

들었고 태풍이 큐슈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세력이 약화되어 큰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태풍이 남해동부먼해상을 지나 울릉도 북동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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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15년 영향태풍 진로도

변질되기까지 남해전해상, 동해전해상, 그리고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동부내륙, 

영동지방, 울릉도와 독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 울릉도에는 최대순간풍속 

36.1m/s와 363.5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1.1.2 태풍 통계 

  2015년에는 엘니뇨 감시구역 NINO 3.4(5°S~5°N, 170°W~120°W) 해역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3℃ 이상 높아 북동태평양 상층 발산장과 북서태평양 

상층 수렴장의 영향을 받아 북서태평양 적도부근으로 서풍 아노말리가 강화

되었다. 이는 태풍 발생의 호조건으로 태풍의 주 발생해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 태풍이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0°E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서쪽에 12개 태풍이 발생하였고 

동쪽에 15개 태풍이 발생하여 태풍 발생지역이 남동쪽으로 편향되었다(그림 1.2).

 월별 태풍 발생 수를 보면 1월 1개(평년 0.3개), 2월 1개(평년 0.1개), 3월 

2개(평년 0.3개), 4월 1개(평년 0.6개), 5월 2개(평년 1.0개), 6월 2개(평년 

1.7개), 7월 4개(평년 3.6개), 8월 3개(평년 5.9개), 9월 5개(평년 4.9개), 

10월 4개(평년 3.6개), 11월 1개(평년 2.3개), 12월은 1개(평년 1.2개)가 

발생하였다. 1월부터 7월 그리고 9월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했고, 8월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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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5년 태풍발생 분포도

[그림 1.3] 2015년 월별 태풍발생현황(청색 평년(1981~2010년), 적색 2015년 월별발생 수). 

북동태평양에서 북서태평양으로 7월 1개(제12호 할롤라), 9월 1개(제17호 킬로) 등 2개가 

포함된 수치이며 12월 25일 현재까지 발생한 개수임  

12월은 평년보다 적게 발생하였다(그림 1.3). 7월에 발생한 태풍 중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는 7월에 중앙태평양에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왔고, 

제17호 태풍 킬로(KILO)는 9월에 중앙태평양에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온 태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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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5년 한반도 영향 태풍 분석

2.1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2.1.1 개요

  ○ 제9호 태풍 찬홈은 6월 30일 21시에 괌 동남동쪽 약 1660km 부근해상

(9.9°N, 159.6°E)에서 제10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   

일본오키나와 남해상, 우리나라 서해상을 거쳐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하여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때까지 한반도와 주변해상에 영향을 주었음(그림 2.1)

  ○ 이 태풍은 중심기압 1002hPa 중심최대풍속 18m/s의 약한 소형태풍으로 

발생하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35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까지 발달하였음(그림 2.2)

  ○ 중국 상하이 남동해상을 통과하여 서해상을 이동하면서 중국 내륙의 

마찰, 서해상의 낮은 해수온도로 비교적 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림 2.1) 

  ○ 중국 상하이 남쪽 앞바다에서 상층골의 영향으로 전향하여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한 후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었음(그림 2.1, 그림 2.2)

  ○ 7월 11일 오전부터 13일 새벽까지 한반도와 해상특보구역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7월 12일 흑산도 최대순간풍속이 33.5m/s, 7월 11일 

제주도 윗세오름에 27.5m/s의 최대순간풍속과 779.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음(그림 2.2, 그림 2.11, 그림 2.12)

[그림 2.1] 제9호 태풍 찬홈 이동경로 [그림 2.2] 제9호 태풍 찬홈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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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경로와 강도 분석

2.1.2.1 제10호 열대저압부

  ○ 제10호 열대저압부는 6월 30일 09시 괌 동남동쪽 약 1770km 부근해상

(9.5°N, 160.5°E)에서 중심기압 1004hPa, 중심최대풍속 14m/s로 발생

하였음(그림 2.1, 그림 2.2)

  ○ 발생 부근의 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75kJ/㎠, 대기의 연직시어 

5kts 이하로 강도 강화에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 또한, 열대저압부 중심으로 역학적조건(상층 발산과 하층 수렴)과 열적조건

(해수면 온도 및 해양열용량)이 모두 뒷받침되어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상태였음(그림 2.1, 그림 2.2)

  ○ 이후 아열대고기압 남쪽가장자리에 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여 12시간 만인 

6월 30일 21시에 제9호 태풍 찬홈으로 발달하였음

[그림 2.3] 해수면온도(2015.06.30. 09시) [그림 2.4] 해양열용량(2015.06.30. 09시)

2.1.2.2 제9호 태풍 찬홈

2.1.2.2.1 경로분석

  ○ 제9호 태풍 찬홈은 아열대고기압의 남쪽에 형성된 적도수렴대(적색 실선) 

내에서 발생하였음(그림 2.6, 그림 2.7)

  ○ 이 태풍의 발생 초기에는 아열대고기압의 남쪽가장자리를 따라 서진

하였음(그림 2.1)

  ○ 7월 3일 09시 태풍 중심의 상층에는 수렴역, 동쪽에는 발산역이 위치하여 

강도가 약화되면서 동쪽으로 이동하였음(그림 2.5, 그림 2.8)

  ○ 이후 아열대 고기압의 남서쪽에서 서북서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7월 

11일 15시에는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하였음(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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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그림 2.7)

  ○ 7월 11일 15시부터 태풍의 서쪽에서 강화되는 상층 jet골과 아열대

고기압사이에 형성된 북진지향류의 영향으로 전향하였음. 이후 북북동진 

지향류의 영향으로 서해상을 거쳐 옹진반도에 상륙후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됨(그림 2.1, 그림 2.10)

[그림 2.5] 연직시어(2015.06.30. 21시) [그림 2.6] 850hPa유선(2015.06.30. 21시)

2.1.2.2.2 강도분석

  ○ 제9호 태풍 찬홈은 중심기압 1002hPa, 최대풍속 18m/s의 약한 소형

태풍으로 발생하였음(그림 2.2)

  ○ 태풍 경로상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75kJ/㎠) 뿐 만 

아니라 연직시어도 20kts 이하로 양호하였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 또한 태풍의 남쪽으로 하층 기류수렴이 원활하여 비교적 빨리 발달하는 

경향을 보였음(그림 2.2, 그림 2.6, 그림 2.7)

  ○ 당시 상층(200hPa 유선장)을 보면 약한 발산역(황색 점원)이 하층 수렴을 

유도하고 있으며, 동서연직단면도의 연직속도 분석에서도 상승속도

(황색 박스)가 강하지 않음(그림 2.7)

  ○ 7월 9일 18시에서 7월 10일 03시까지 동서연직단면 상승속도에서 

태풍 중심에 하강기류(청색 타원)가 분석될 정도의 중심기압 935hPa, 

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2.9)

  ○ 또한, 상층 기류가 태풍 중심에서 퍼져 나가고 발산장 주변으로 25m/s

(적색)의 풍속이 분석되면서 강한 발산이 강한 하층 수렴을 유도하고 있음

(그림 2.9) 

  ○ 7월 11일 03시부터 중국 내륙에 형성된 강한 연직시어와 육지 마찰로 

인하여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 으로 점차 약화되었음(그림 2.5)

  ○ 서해상의 해수면온도가 비교적 높지 않지만 상층골의 영향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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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반도에 상륙하기 전까지 중심기압 985hPa, 중심최대풍속 24m/s의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였음 

  ○ 7월 13일 00시 이후 옹진반도에 상륙 후 육상 마찰 영향으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7] 제9호 태풍 찬홈 발생

(2015.06.30. 21시)

[그림 2.8] 제9호 태풍 찬홈 일시적 동진

(2015.07.10. 09시)

 
[그림 2.9] 제9호 태풍 찬홈 최성기

(2015.07.10. 09시)

[그림 2.10] 제9호 태풍 찬홈 전향

(2015.07.12. 15시)

2.1.2.3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까지 해양조건(해수면온도 30℃, 해양열용량 

100kJ/㎠이상)이 양호하여 매우 강한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였으나, 

동중국 해상에는 중국 내륙으로 에너지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음(그림 2.2)

  ○ 서해상에 진출한 후에는 서해상의 좋지않은 열적조건(해수면온도 22~26℃, 

해양열용량도 0kJ/㎠)과 강한 연직시어 등 대기조건이 좋지 않았음(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 제9호 태풍 찬홈은 강한 연직시어와 옹진반도에 상륙 후 지표면 마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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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7월 13일 06시에 평양 북쪽 약 20km 부근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2.10)

2.1.3 태풍 영향 분석

2.1.3.1 태풍 영향 예상시

  ○ 7월 11일 03시 예보부터 12일 새벽에는 제9호 태풍 찬홈이 서해남부

먼바다부터 영향을 주고, 13∼14일경에는 서해중부먼바다까지 태풍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하였음

  ○ 7월 11일 15시 예보에는 12일 새벽 서해남부먼바다, 12일 오전 흑산도, 

홍도, 남해서부서쪽먼바다, 12일 오후 서해5도, 서해중부먼바다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음

  ○ 7월 12일 15시 예보에는 12일 밤 서해중부앞바다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음

2.1.3.2 태풍 영향시 

  ○ 태풍이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310km 부근해상까지 진출하면서 7월 

11일 10시 30분에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대치발효 되었고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약 210km 부근해상에 진출할 때는 제주도남쪽

먼바다에 태풍경보로 대치되었음

  ○ 이후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주의보(남해서부서쪽먼바다, 서해중부

앞바다, 서해남부앞바다), 태풍경보(흑산도. 홍도, 서해남부먼바다, 서해

중부먼바다, 서해5도)가 발표되었음

  ○ 7월 11일 오전부터 13일 새벽까지 한반도와 해상특보구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음. 특히 7월 11일 제주도 윗세오름에 27.5m/s의 최대순간

풍속과 779.0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7월 12일 흑산도의 최대순간

풍속이 33.5m/s의 강한 바람이 불었음(그림 2.11∼그림 2.14) 

  ○ 또한 태풍과 태풍 서쪽에 위치한 아열대고기압사이의 기압차로 인한 강한 

바람과 수렴으로 인해 한반도에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음

  ○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간여암 등표에서 20.5m/s의 최대풍속과 

8.6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고 칠발도 부이에서 16.3m/s의 최대풍속과 

3.5m의 높은 유의파고가 관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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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태풍 특성 분석

2.1.4.1 전향

  ○ 제9호 태풍 찬홈은 뚜렷한 전향 변곡점 없이 동중국해상으로 확장한 

아열대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 상하이 남남서쪽 해상까지 이동한 

후 태풍의 서쪽에서 강화되는 상층 jet골 영향으로 북북동진 하였음

(그림 2.10, 그림 2.16)  

  ○ 특히, 전향 후 태풍 서쪽에서 강화되는 상층 jet골 전면의 강풍대 방향에 

따라서 북북동진하여 옹진반도에 상륙하였음(그림 2.10, 그림 2.11)

[그림 2.11] 200hPa일기도(7월 9일 00UTC와 7월 11일 00UTC), ECMWF  비교검증(200hPa 7월 

9일 00UTC 발표 11일 00UTC 예상)

 2.1.4.2 전향 전 강도변화

  ○ 제9호 태풍 찬홈은 열적조건(해수면온도, 해양열용량)이 높은 지역(오키나와 

남쪽)을 이동하면서 잠재열을 내포하여 강한 강도를 유지하였음

  ○ 전향시점인 7월 11일∼ 12일 사이 상하이 남쪽 해상으로 접근하면서 

강도는 약화되었지만, 상층 발산장에 들어 강의 강도는 유지되었음

(그림 2.10)  

  ○ 이 태풍은 전향지점(광저우 남쪽 앞바다)과 서해상의 열적조건(해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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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역, 해양열용량 0kJ/㎠)이 좋지 않아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음

(그림 2.12)  

  ○ 7월 12일 24시경부터 옹진반도에 상륙 후 육상마찰, 상층 강풍대의 

영향으로 열대저압부로 빠르게 약화되었음

[그림 2.12] 제9호 태풍 찬홈 전향 전후 강도변화 원인(해수면온도, 해양열용량)

 

2.1.5 태풍모델 진로예측 경향

  ○ 제9호 태풍 찬홈은 발생부터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때까지 북서태평양에서 

활동 중인 제9호 찬홈, 제10호 린파, 제11호 낭카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모델들의 진로예보 분산과 이동속도의 분산이 크게 

발생하였음

  ○ 전향 전 72시간인 7월 8일 09시에 발표된 예측모델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델들이 중국  내륙으로 상륙하여 서해상으로 빠져 나오는 것으로 모의

하였으나 GFS 모델은 중국 상하이 남쪽바다에서 전향하는 것으로 모

의하였음. 모델간 평가 가중치를 반영한 우리 다중모델앙상블의 진로가 

가장 우수하였음(그림 2.13 a)

  ○ 전향 48시간 전인 7월 9일 09시 발표된 예측모델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델들이 전날보다 동쪽으로 전향하여 모의하고 있음. UM, ECMWF 

계열의 모델들은 중국 내륙을 거쳐 산둥반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어 실제 경로보다 서쪽으로 모의하고 있음. GFS, TEPS 모델은 이동

지점을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어 후반기로 갈수록 

실제와 비슷하게 모의하고 있음 (그림 2.13의 b)

  ○ 전향 24시간 전인 7월 10일 09시 발표된 모델들 중 ECMWF과 관련된 

모델과 UM 모델은 실제 경로보다 서쪽으로 모의하였고 진행속도는 실제 

분석속도보다 느리게 모의하고 있음. GFS 모델은 진로보다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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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하고 있으며, 예상 이동속도는 분석속도보다는 느리지만 ECMWF 

모델보다 빠르게 모의하고 있음(그림 2.13의 c)

  ○ 그림 2.16의 d를 보면 상층골과 반응시점(열대저압부 약화 48시간 전)인 

7월 11일 00시에 발표된 모델들도 여전히 분산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이동속도도 비교적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음. ECMWF 모델은 경로보다 

서쪽으로, 속도는 빠르게 예상하고 다른 모델들은 실제 태풍 이동속도

보다 약간 느리게 모의함

a) 7월 8일 09시(전향 72시간 전) b) 7월 9일 09시(전향 48시간 전) 

c) 7월 10일 09시(전향 24시간 전) d) 7월 11일 09시(상층골 반응)

[그림 2.13] 모델 예측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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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11호 태풍 낭카 경로도 [그림 3.2] 제11호 태풍 낭카 강도변화

2.2 제11호 태풍 낭카(NANGKA) 

2.2.1. 개요

  ○ 제11호 태풍 낭카는 7월 4일 03시 괌 동쪽 약 2860km 해상(9.0°N, 

170.6°E)에서 제13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하였음(그림 3.1)

  ○ 이 태풍의 발생 당시 중심기압 100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18m/s의 

약한 소형 태풍이었음(그림 3.2)

  ○ 적도수렴대에서 발생한 이 태풍은 해양과 대기조건이 양호한 해역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발달하여 중심기압 92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53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까지 발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 7월 15일 15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까지 이동해 온 제11호 태풍 

낭카는 태풍의 북서쪽에 형성된 강한 북동풍 영향으로 이동이 매우 느렸고 

태풍의 서쪽 하층에 형성된 강풍대(지향류)의 영향으로 거의 직각으로 

전향하였음(그림 3.8)

  ○ 전향 후 태풍은 점차 동진하는 북서쪽 상층골 영향으로 발달하였지만 

해수온도 경도역과 낮은 해양열용량 해역과 일본열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약화되었음(그림 3.2)

  ○ 이 태풍은 7월 16일∼17일 기간 동안 남해 동부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 

영향을 준 후 7월 18일 03시 독도 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

  ○ 이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 부이에서 18.2m/s의 바람과 함께 4.5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으며, 울릉도 부이에서는 13.2m/s의 바람, 3.8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음(그림 3.11, 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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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해수면온도(2015.07.04. 09시) [그림 3.4] 해양열용량(2015.07.04.)

[그림 3.5] 연직시어(2015.07.04. 09시) [그림 3.6] 850hPa유선(2015.07.04. 09시)

2.2.2 경로와 강도분석

2.2.2.1 제13호 열대저압부

  ○ 이 열대저압부는 7월 3일 09시 괌 동남동쪽 약 3180km 부근해상

(7.6°N, 173.3°E)에서 중심기압 1004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15m/s의 

fTD로 발달하였음

  ○ 열대저압부 부근의 해수면온도 29~30℃, 해양열용량 50~100kJ/㎠ 그리고 

연직시어가  20kts 이하로 해양과 대기조건이 양호하였음(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 열대저압부의 상층(200hPa 유선장)에는 기류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원활한 

발산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하층에서는 열대저압부의 중심 북쪽에는 남쪽

에서 유입되는 기류와 동풍이 수렴역을 형성하고 있었음(그림 3.6, 그림 

3.7)

  ○ 이 열대저압부는 북서태평양 저위도에 형성된 적도수렴대 내에서 발생하여 

서북서진하면서 제11호 태풍 낭카로 발달하였음(그림 3.6,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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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제11호 태풍 낭카 발생시

(2015.07.04. 03시)

[그림 3.8] 제11호 태풍 낭카 일시적 약화

(2015.07.08. 15시)

2.2.2.2 제11호 태풍 낭카

2.2.2.2.1 경로분석

  ○ 제11호 태풍 낭카 발생 당시 하층(850hPa)에서는 일본 토쿄 동쪽 30°N 

부근 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일본 오키나와까지 확장하여 있었고, 

그 고기압의 남쪽으로 제11호 태풍 낭카와 괌 부근에 제9호 태풍 찬홈이 

위치하여 있었음(그림 3.7, 그림 3.8)

  ○ 7월 12일 15시에 제11호 태풍 낭카 동북동쪽에 북태평양고기압(850hPa

유선장)과 태풍사이의 기압차에 의한 강풍대가 위치하였고, 상층(200hPa

유선장)에서는 태풍의 북서쪽에 상층 북동풍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였지만 전향 전후의 이동속도는 매우 느렸음(그림 3. 10) 

  ○ 제11호 태풍 낭카는 전향하기 전에 서귀포 서쪽해상에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북상하는 제9호 태풍 찬홈과 북서쪽에 위치한 상층 북동풍 영향

으로 매우 느리게 서진하였음(그림 3. 10)

  ○ 전향 직후 태풍의 동쪽에 강풍대가 형성되었지만 북쪽에 위치한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축이 북진속도를 느리게 하였음(그림 3. 10) 

2.2.2.2.2 강도분석

  ○ 제11호 태풍 낭카는 해수면온도 28~29℃, 해양열용량 50kJ/㎠ 내외, 대

기의 연직시어 20kts 이하 등 충분한 발달조건을 갖춘 적도수렴대 내에서 

발생하여 서진하면서 발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 이 태풍은 7월 8일 03시까지 발달하다 상층(200hPa유선장) 북쪽에 형성된 

또 다른 수렴역이 북동쪽에서 태풍부근으로 접근해 오면서 약화과정에 

들었음(그림 3.2, 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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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11호 태풍 낭카 최성기

(2015.07.10. 09시)

[그림 3.10] 제11호 태풍 낭카 전향

(2015.07.13. 15시)

  ○ 상층에서 접근해 오는 수렴역은 남서진하면서 점차 약화되어 제15호 태풍 

낭카는 또 다시 발달하기 시작하였음(그림 3.2)

  ○ 태풍의 강도가 최성기인 시기 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75~150 kJ/㎠인 

양호한 상황이었음(그림 3.3, 그림 3.4)  

  ○ 제11호 태풍 낭카가 최성기로 발달하기 전에 제9호 태풍 찬홈이 위치한 

상층(200hPa유선장)에는 수렴역이 위치하여 있지만 제11호 태풍 낭카 

상층 서쪽에 발산역이 하층 수렴강화를 유도하였음 (그림 3.2)

  ○ 7월 10일 03시에 중심기압 920hPa, 중심최대풍속 53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한 후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강한 연직시어역의 영향 

그리고 전향시 늦은 이동으로 발생하는 해양용승에 의한 해수면 냉각의 

영향으로 약화과정에 들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9, 그림 3.10)  

  ○ 전향 후 북서쪽에서 동진하는 상층골과 북진 지향류의 강화로 이동속도가 

빨라지고 해양조건이 양호하여 또 다시 중심기압 945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 45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다시 발달하였음(그림 3.2) 

  ○ 7월 15일 밤에는 해수온도 경도역에 들고 30kJ/㎠ 이하의 낮은 해양열용량 

등 열악해지는 해양조건으로 인해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6일 늦은 밤 

일본 오사카 남서쪽 해안에 상륙 후 일본을 통과하고, 강한 연직시어의 

영향으로 7월 18일 03시 열대저압부로 빠르게 약화되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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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7월 16일 순간최대풍속

(25.8m/s) 

[그림 3.12] 7월 17일 브이관측(포항 파고 

4.5m)

2.2.3 태풍 영향 분석

2.2.3.1 태풍 영향 예상시

  ○ 이 태풍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기 120시간 전에 일본 시코쿠 남쪽해상에 

진입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남해상과 동해상에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2.2.3.2 태풍 영향시

  ○ 이 태풍이 해상에 영향을 준 기간(16~17일) 동안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으나 태풍이 일본에 상륙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강도가 크게 약화되었음

  ○ 이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 부이에서 18.2m/s의 바람과 함께 4.5m의 유의

파고가 관측되었으며, 울릉도 부이에서는 13.2m/s의 바람과 3.8m의 유의

파고가 관측되었음(그림 3.11, 그림 3.12)

  

2.2.4 태풍 특성 분석

2.2.4.1 전향전 강도변화

  ○ 아열대고기압의 남쪽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낭카의 북쪽으로 편동풍이 

유입되고 남쪽으로 서풍이 유입되어 에너지 수렴이 형성되고 상층의 원활한 

발산으로 중심기압 920hPa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음

  ○ 하지만 전향점에 접어들면서 점차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강한 연직시어역에 

들면서 약화되었음(그림 3.2,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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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UM모델 예측자료 [그림 3.14] GFS모델 예측자료

2.2.54.2 전향후 강도변화

  ○ 제9호 태풍 찬홈이 고위도에서 약화되면서 제11호 태풍 낭카 사이에 형성된 

강한 연직시어가 해소되어 제11호 태풍 낭카는 다시 발달하였음(그림 

3.2, 그림 3. 5)

  ○ 7월 15일 21시 이전부터 강한 연직시어의 영향, 7월 16일 늦은 밤부터 

일본 큐슈를 통과하면서 육상 마찰의 영향, 7월 17일 15시부터 동해상

으로 진출한 후에는 충분하지 않은 해양조건의 영향으로 독도 동쪽 먼해상

에서 빠르게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5)  

2.2.5 태풍모델 진로예측 경향

  ○ 모델별(GFS, UM, ECMWF) 진로예측을 보면 태풍 진로의 방향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는 진로예측 분산이 좁게 형성되어 표출되는 반면, 방향전이가 

있는 시점에서 모델 예측진로의 분산은 넓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

  ○ 전향 시점 태풍의 북서쪽 상층에 형성된 비교적 강한 북북동풍이 태풍의 

이동속도를 매우 느리게 하였으며, 북쪽에 위치한 상층골과 하층 북풍은 

태풍을 북쪽으로 전향시켰음(그림 3.10)

  ○ UM모델 예측자료는 전향 위치와 시간에 대해 편차가 있지만 상층골과 

상층 강풍대 그리고 하층 강풍대 등 대기역학 요소를 잘 반영한 반면, 

GFS모델과 ECMWF모델은 상층 북북동풍과 상층골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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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ECMWF모델 예측자료

[그림 3.16] KMA예보자료 [그림 3.17] JTWC예보자료

[그림 3.18] JMA예보자료 [그림 3.19] CMA예보자료

  

  ○ 각 기관별(KMA, JTWC, JMA, CMA) 진로예보자료를 보면 모델의 편향에 

따라 예보를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3.16, 그림 3.17, 그림 3.18, 

그림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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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

2.3.1 개요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중앙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7월 13일 09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한 태풍임

  ○ 이 태풍은 동서로 길게 위치한 아열대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으로 진출하였음(그림 3.1, 그림  3.2)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중심기압 990hPa 중심최대풍속 24m/s의 약한 

소형태풍으로 북서태평양에 진입하였음

  ○ 7월 4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낭카가 에너지를 소모시킨 해역으로 이동

하면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었음(그림 

3.2)

  ○ 태풍이 서북서진하면서 965hPa까지 발달하였다가 상층 수렴역의 영향으로 

7월 18일 21시 괌 동북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 그림 3.2)

  ○ 이후 상층 발산장에 들면서 7월 20일 09시 태풍으로 다시 발달하였고  

해양조건과 대기조건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하였음

  ○ 이에 따라 7월 22일에서 24일에 중심기압 96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9m/s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3.13, 그림 3.14)

  ○ 7월 25일 새벽 전향 후 강한 연직시어의 영향으로 약화과정에 들었으며, 

제주도동쪽먼해상을 거쳐 일본 가고시마 북쪽 해안에 상륙하였음

  ○ 상륙 후 내륙을 이동하면서 내륙마찰로 7월 27일 00시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30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빠르게 약화되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13)

  ○ 이 태풍의 영향으로 26일 04시부터 27일 02시까지 제주도 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그

림 3.2, 그림 3.11, 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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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12호 태풍 할롤라 이동경로 [그림 3.2] 제12호 태풍 할롤라 강도변화

2.3.2 경로와 강도분석

2.3.2.1 경로분석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중앙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7월 13일 09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한 태풍임(그림 3.1, 그림 3.2)

  ○ 이 태풍은 북동태평양에 중심을 두고 서쪽으로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에서 서~서북서진의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24일 15시까지 

서~서북서진 하였음(그림 3.1)

  ○ 이후 7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360km 부근해상에서 전향하였

으며, 일본 남쪽해상에 중심을 둔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에서 북서~북진 

지향류의 영향을 받아 27일 00시까지 북서~북진하였음(그림 3.1)

2.3.2.2 강도분석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중앙태평양 적도수렴대 내에서 발생하여 7월 13일 

09시 북서태평양으로 이동 당시 중심기압 990hPa, 최대풍속 24m/s의 

약한 소형태풍이었음(그림 3.1, 그림 3.2)

  ○ 7월 18일까지 태풍 경로상의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8~29℃, 해양열용량 

15~100kJ/㎠)과 대기조건(연직시어 20kts 이하)이 양호하고, 태풍의 동쪽

에서 하층 기류수렴이 원활하여 7월 14일 15시 경에는 965hPa까지 발달

하였음(그림 3.2, 그림 3.3)

  ○ 7월 16일에서 19일 사이 약화된 열대저압부 경로의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100kJ/㎠)은 양호하였으나, 아열대고기압 남쪽에서 

강한 상층 수렴역의 영향으로 7월 18일 21시에는 열대저압부로 점차 약화

되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4)

  ○ 7월 19일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75kJ/㎠)이 양호하고 

상층 발산역으로 이동하면서 하층 수렴이 강화되어 7월 20일 09시에는 

다시 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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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제12호 태풍 할롤라 북서태평

양으로 진입(2015.07.13. 09시)

[그림 3.4]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1차 열

대저압부로 약화(2015.07.18. 21시)

[그림 3.5] 제12호 태풍 할롤라 다시 발달

(2015.07.20. 09시)

[그림 3.6] 제12호 태풍 할롤라 최성기

(2015.07.22. 03시)

  ○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75kJ/㎠)이 

양호하였음. 아울러 아열대고기압의 남서쪽에서 강한 상층 발산과 태풍 

동쪽의 강한 하층수렴으로 7월 22일 00시~24일 06시 사이에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의 강한 소형 태풍으로 최성기를 이루었음(그림 

3.1, 그림 3.2, 그림 3.6)

  ○ 7월 25일에서 26일 사이 북상하면서 비교적 강한 연직시어(30kts 내외)의 

영향으로 약화과정에 들었음 

  ○ 더불어 7월 26일 오후에 일본 가고시마 북쪽 해안에 상륙하여 이동하면서 

육상 마찰로 인하여 7월 27일 00시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30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빠르게 약화되었음(그림 3.1,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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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제12호 태풍 할롤라 전향

(2015.07.25. 15시)

[그림 3.8] 제12호 태풍 할롤라 약화

(2015.07.27. 00시)

2.3.2.3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비상구역에 진입하기 전 7월 25일 15시경 태풍

중심기압 975hPa, 중심최대풍속 32m/s의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경계구역에 진입할 때부터 비교적 강한 연직시어의 영향으로 약화

되기 시작하였음(그림 3.9)

  ○ 또한, 7월 26일 경 태풍이 30°N 북쪽으로 형성된 해수면온도 경도역에 

들고 일본 내륙의 마찰로 인하여 급격한 약화가 진행되어 27일 00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3)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약화단계 이전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중국북부와 

만주, 일본 등 고위도지역까지 분포한 높은 상당온도 구역 내에서 구조

변경 없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0)

[그림 3.9] 연직시어(2015.07.25. 03시) [그림 3.10] 약화시점 850hPa 상당온위 

분포(2015.07.26.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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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태풍 영향 분석

2.3.3.1 태풍 영향 예상시

  ○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남해상과 제주도를 비롯한 경상남도지역에 영향 

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태풍이 전향하기 전인 7월 23일 03시 예보부터 

+72시간 예상에 반영되었음

  ○ 7월 24일 09시 분석예보에서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제주도 동쪽 해상, 

부산 부근 해상을 거쳐 독도 부근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제주도남쪽먼

바다, 남해동부해상, 제주도 그리고 경상남도 일부 육상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일 17시에 아래와 같이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

되었음

      - 26일 새벽 : 제주도 남쪽먼바다

      - 26일 오후 : 제주도, 제주도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

                    먼바다

      - 26일  밤 : 울산, 부산, 경상남도(진주, 양산, 남해, 고성, 거제, 사천, 

통영, 창녕, 의령, 밀양, 김해, 창원), 남해동부앞바다

      - 26일 오후 : 동해남부 전해상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태풍예비특보 발표 당시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동쪽으로 치우쳐 일본 큐슈로 상륙하여 전향할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7월 26일 제주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태풍예비특보를 해제하였음

2.3.3.2 태풍 영향시 

  ○ 태풍이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270km 부근해상까지 진출하면서 7월 

26일 04시에 제주도남쪽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효 

되었음

  ○ 또한, 7월 26일 15시에 서귀포 동남동쪽 약 290km 부근해상에 진출하면서 

남해동부먼바다의 풍랑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효 하였음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일본쪽으로 치우쳐 

이동함에 따라 한반도에는 강한 바람이나 강수는 기록되지 않고 태풍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그림 3.11, 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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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최대순간풍속(2015.07.26) [그림 3.12] 일강수량(2015.07.26)

2.3.4 태풍 특성 분석

2.3.4.1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 다시 발달

  ○ 제12호 태풍 할롤라는 7월 18일 21시 제18호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다가 

7월 20일 09시 태풍으로 다시 발달하였음(그림 3.1, 그림 3.2)

  ○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약화되고 다시 발달한 7월 16~20일 기간 동안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100kJ/㎠)은 양호한 조건이 

유지되었음(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3] 해수면온도(2015.07.18. 09시) [그림 3.14] 해양열용량(2015.07.18. 03시)

  ○ 7월 16일경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아열대고기압은 남서쪽으로 확

장축을 형성하고 있었음(그림 3.15, 그림 3.17)

  ○ 또한, 7월 16일 경부터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20kts 이상의 연직시어역

에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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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7일에서 18일경 서쪽으로 확장하는 아열대고기압의 남쪽에서 상층 

수렴역의 영향으로 하층 수렴이 약화되면서 7월 18일 21시 제18호 열

대저압부로 약화되었음(그림 3.15, 그림 3.16)

  ○ 또한, 7월 19일 경부터 태풍의 서쪽 상층에 위치한 상층 발산역의 영향

으로 하층 수렴이 강화되어 7월 20일 09시 제12호 태풍 할롤라로 다시 

발달하였음(그림 3.17, 그림 3.18)

[그림 3.15] 태풍의 열대저압부로 약화

(2015.07.18. 09시)

[그림 3.16] 태풍 북쪽의 강한 연직시어

(2015.07.16. 09시)

[그림 3.17] 열대저압부 태풍으로 다시 발

달(2015.07.20. 09시)

[그림 3.18] 태풍 주변 연직시어 약화 

(2015.07.20. 09시)

2.3.5 태풍모델 진로예측 경향

  ○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북서태평양으로 이동해 올 당시부터 전향 이전까지 아열대

고기압 남쪽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함으로서 모델들 간에 분산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동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그림 3.19)



- 29 -

a) 2015.07.13. 21시 b) 2015.07.15. 21시

[그림 3.19] 진입시 모델 예측경향

  ○ 전향단계의 예보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7월 20일 대부분의 모델

들은 133°E 부근에서 전향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음. 7월 23일에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127°E 부근에서 전향하는 것으로 예측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음(그림 3.20)

a) 2015.07.20. 21시 b) 2015.07.21. 21시

c) 2015.07.22. 21시 d) 2015.07.23. 21시

[그림 3.20] 전향 단계시 모델 예측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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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5호 태풍 고니(GONI)

2.4.1 개요

  ○ 제15호 태풍 고니는 8월 15일 03시에 괌 동쪽 약 370km 부근해상

(13.0°N, 148.2°E)에서 제28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하여 발생한 후 대만 

남쪽해상까지 이동하여 북쪽으로 전향하였음(그림 4.1)

  ○ 제15호 태풍 고니는 아열대고기압의 서쪽에서 큐슈 북서쪽 내륙을 경유

하여 동해중부먼바다까지 북상한 후 온대저기압으로 소멸될 때까지인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한반도와 주변해상에 영향을 주었음(그림 4.1, 그림 

4.2)

  ○ 이 태풍은 발생 당시 중심기압 1000hPa 중심최대풍속 18m/s의 약한 소형

태풍으로 발생하여 대만 남동해상에서 중심기압 930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 50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까지 발달하였음(그림 4.2)

  ○ 이후 전향 전후의 늦은 이동속도, 필리핀 내륙과 대만 내륙의 마찰 영향

으로 중심기압 960hPa, 중심 최대풍속 39m/s의 강한 태풍으로 약화되기 

시작하였음(그림 4.1, 그림 4.2)

  ○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난류대와 상층골 영향으로 중심기압 935hPa, 

중심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으로 다시 발달하였음

  ○ 이후 일본 큐슈를 통과하면서 약화되었고 동해상에서 상층골에 합류되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4.1, 그림 4.2)

  ○ 8월 24일 오후부터 25일 밤까지 한반도와 해상특보구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음. 특히, 8월 25일 울릉도에는 최대순간풍속 36.1m/s의 강한 바람이 

기록되었고, 설악산에는 최대순간풍속 19.9m/s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363.5mm의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음(그림 4.2, 그림 4.11, 그림 4.12)

[그림 4.1] 제15호 태풍 고니 이동경로 [그림 4.2] 제15호 태풍 고니 강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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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경로와 강도분석

2.4.2.1 제28호 열대저압부

  ○ 제28호 열대저압부(fTD)는 8월 14일 03시에 아열대고기압 남쪽가장자리에 

형성된 적도수렴대 내인 괌 동남동쪽 약 690km 부근해상(11.8°N, 

150.9°E)에서 발생하였음. 이후 서북서진하면서 발달하여 발생 24시간 

만인 8월 15일 03시에 제15호 태풍 고니로 발달하였음(그림 4.1)

  ○ 이 열대저압부 부근은 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100kJ/㎠, 대기의 

연직시어 10kts 이하로 강도 강화에 양호한 조건이었음(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 또한, 이 열대저압부 남동쪽과 북동쪽 주변 고기압에 관련된 기류의 방향

수렴 등 열적성분이 강화되고 하층 수렴, 해수면 온도와  해양열용량 등 

양호한 주변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음(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해수면온도(2014.08.14. 09시) [그림 4.4] 해양열용량(2014.08.14. 09시)

2.4.2.2 제15호 태풍 고니

2.4.2.2.1 경로분석

  ○ 제16호 태풍 앗사니와 제15호 태풍 고니는 아열대고기압의 남쪽에 형성된 

적도수렴대(황색 점선) 내에서 8월 15일 03시인 같은 시간에 발생하였음

(그림 4.6, 그림 4.7)

  ○ 제15호 태풍 고니는 동쪽으로 확장하는 아열대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

에서 서북서진의 지향류의 영향을 받았음. 또한, 서북서에서 북서진하는 

제16호 태풍 앗사니의 영향으로 8월 21일 21시까지 서에서 서북서진하여 

필리핀 마닐라 북쪽해상까지 진출하였음(그림 4.1, 그림 4.6, 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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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연직시어(2014.08.14. 03시) [그림 4.6] 850hPa유선(2014.08.14. 03시)

2.4.2.2.2 강도분석

  ○ 태풍 진로상 해양조건(해수면온도 29℃, 해양열용량 50~150kJ/㎠)과 대기

조건(연직시어 10kts 이하)이 매우 양호하였고, 태풍의 남쪽으로 하층 

기류수렴도 뒷받침되어 비교적 빠르게 발달하였음(그림 4.2, 그림4.3, 그림 

4.4, 그림 4.5)

  ○ 그림 4.6의 850hPa유선장을 살펴보면 태풍 고니의 남쪽과 북쪽에 수렴

역이 형성되어 있음. 한편, 그림 4.7의 동서연직단면도의 연직속도(황색 

박스)에서는 동쪽보다 서쪽의 상승속도가 강한지역의 폭이 넓게 분석

되었음

  ○ 상층 유선장에서는 태풍 중심 북북서쪽에 25m/s이상의 풍속을 동반한 

발산역(적색 점원)이 강한 하층 수렴을 유도하여 8월 19일 21시에 중심

기압 930hPa, 최대풍속 50m/s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음(그림 

4.2, 그림 4.8)

[그림 4.7] 제15호 태풍 고니 발생

(2014.08.14. 03시)

[그림 4.8] 제15호 태풍 고니 최성기

(2014.08.19.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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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20일 15시부터 필리핀과 대만 부근에 형성된 50kts의 강한 연직시어, 

필리핀과 대만 육상 마찰, 전향 전후 15km/h 이하의 늦은 이동속도로 

인하여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로 약화되었음(그림 4.1, 그림 

4.2)

  ○ 그러나 8월 23일 15시부터 상층 발산장과 양호한 해양조건으로 인하여 

24일 03시에 중심기압 935hPa, 중심최대풍속 49m/s의 매우 강한 태풍

으로 다시 발달하였음(그림 4.2)

  ○ 일본 큐슈에 상륙하기 전까지 중심기압 940hPa, 중심최대풍속 47m/s의 

매우 강한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다가 큐슈 서쪽부근에 상륙하면서 매우 

빠르게 약화되었음

  ○ 동해상에 진출한 후 독도 부근해상을 지나면서 상층골에 합류되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4.10)

 
[그림 4.9] 제15호 태풍 고니 전향

(2014.08.21. 21시)

[그림 4.10] 제15호 태풍 고니 온대저기압

으로 변질(2014.08.26. 06시)

2.4.2.2.3 태풍 약화 또는 구조변화 분석

  ○ 제15호 태풍 고니가 일본 큐슈에 상륙하기 전까지 중심기압 940hPa, 

중심최대풍속 47m/s의 매우 강한 태풍의 강도를 유지하였음. 하지만 

큐슈를 통과하면서 육상 마찰로 인해 중심기압이 30hPa 높아지는 등 

빠르게 약화되었음(그림 4.2)

  ○ 동해상에 진출한 후에는 동해의 해수면온도가 27~28℃로 높고 해양열용량도 

50kJ/㎠로 해양조건이 양호하여 느린 약화속도를 보였음. 이후 상층골에 

합류되어 8월 26일 06시에 울릉도 북동쪽 약 220km 부근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음(그림 4.3, 그림 4.4, 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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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태풍 영향 분석

2.4.3.1 태풍 영향 예상시

  ○ 제15호 태풍 고니가 제주도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에 영향 가능성을 

예측한 것은 태풍이 전향하기 전 8월 20일 09시부터  +120시간 예상에 

반영되었음

  ○ 8월 20일 21시 예보부터는 +120시간 경 일본 큐슈 서쪽해안에 상륙하고 

8월 21일 03시 예보부터는 +120시간 경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동해상과 

한반도 동쪽 육상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음

  ○ 8월 23일 03시 예보부터 진로 예측이 서쪽으로 약간 편향되기 시작하여 

부산, 울릉도, 독도가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측하였고, 제주도, 부산, 

경상남북도, 영동남쪽 일부지역까지 영향권이 확대되었음

  ○ 8월 23일 15시 예보부터는 부산과 경상남북도, 속초가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후 24일 09시 예보부터는 전라남도 동쪽일부 

지역까지 예상 영향권을 확대하였음

2.4.3.2 태풍 영향시 

  ○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해상인 서귀포 남쪽 약 530km 부근해상

까지 진출하면서 8월 24일 18시에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대치

발효 되었음

  ○ 24일 21시에 제주도 남남동쪽 약 470km 부근해상에 진출하면서 제주도

남쪽먼바다에, 23시에 제주도산간에 태풍경보, 남해동부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앞바다(제주도동부앞바다 제외), 전라남도 

남동내륙, 대구광역시, 경상남북도(거제시, 통영시 제외), 남해서부서쪽

먼바다, 남해서부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

  ○ 거제시와 통영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진, 경주, 포항, 영덕, 영양,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동부앞바다와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

전해상, 동해전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었음

  ○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4일 제주도 산간 사제비 동산에 최대순간

풍속 27.1m/s의 강한 바람과 윗세오름에 13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음

(그림 4.11, 그림 4.12) 

  ○ 8월 25일에는 울릉도에 최대순간풍속 36.1m/s의 강한 바람, 설악산에 

19.9m/s의 최대순간풍속과 363.5mm의 많은 비가 내렸음(그림 4.11, 그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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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최대순간풍속 사제비동산 27.1m/s, 

울릉도 36.1m/s(2015.08.24)

[그림 4.12] 일강수량 설악산 363.5mm 

(2015.08.24)

  ○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동해남부의 이덕서 등표에서 24.1m/s의 

바람과 4.3m의 유의파고가 관측되었음

  ○ 동해중부먼바다의 포항 부이에서는 21.1m/s의 바람과 7.7m의 유의파고가 

기록되었고, 울릉도 부이에서도 21.1m/s의 바람과 7.6m의 높은 유의파고가 

관측되었음

2.4.4 태풍 특성 분석

2.4.4.1 전향

  ○ 북쪽으로 전향 시점인 8월 21일 21시 200hPa 일기도에서 상층 jet골은 

중국 중부지방(115°E)에 약하게 형성되어 있었음. 하지만 72시간 이전

에는 zonal하게 형성되어 상층 jet골에 의한 전향지점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항이었음. 더욱이 zonal한 지향류의 영향으로 서진할 것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음(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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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200hPa일기도(8월 18일 21시와 8월 21일 21시)과 ECMWF  비교검증(200hPa 8월 

18일 21시 발표 21일 21시 예상)

  ○ 하지만 태풍의 북서쪽 상층에 강한 고기압성 순환과 중하층(700hPa)에  

골이 형성되어 서진 속도가 느려지고 상층 jet골이 남쪽으로 깊이 파이

면서 북쪽으로 전향하였음(그림 4.13, 그림 4.14)

[그림 4.14] ECMWF  비교검증(700hPa 8월 18일 12UTC 발표 21일 12UTC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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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전향 전후 강도변화

  ○ 8월 21일 21시 전향 이전 태풍의 이동속도가 급격히 늦어지는 특성을 

보임. 이에 따라 해양 심층수의 용승, 필리핀 내륙의 마찰, 특히 풍향시

어(상층의 북동풍과 하층의 동풍의 풍향각도, 상층의 건조기류)로 인해 약

화시점으로 접어들었지만 해양조건이 양호하여 약화속도는 빠르지 않았

음(그림 4.12, 그림 4.15 a의 1, b, c)

  ○ 8월 23일 15시 이후 강한 풍향시어 역에서 벗어나고 상층 발산장과 충분한 

해양조건의 영향으로 다시 발달하였지만 당시 강도예보에서는 반영되지 

못함(그림 4.12, 그림 4.15 a의 1과 2 사이, b, c)

  ○ 8월 24일 21시경 강한 연직(풍속)시어 영향으로 약화단계에 접어들고 

25일 06시경 일본 큐슈 북서쪽 해안에 상륙하여 육상 마찰로 빠르게 약화됨

(그림 4.2, 그림 4.15 a의 3)

  ○ 8월 25일 15시경부터 한반도 부근에 위치한 절리저기압에 동반된 상층골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과정을 거쳐 8월 26일 자정

부터 상층 절리저기압에 합류되면서 빠르게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됨(그림 

4.12, 그림 4.15 a의 4) 

[그림 4.15] 제15호 태풍 고니 전향 전 후 강도변화 원인[a :　1(적색) 풍향시어, 3(청색) 풍속시어, 

2(황색) 상층골, 4(적황색) 온대저기압, ：해수면온도, c : 해양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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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태풍모델 진로예측 경향

  ○ 제15호 태풍 고니와 동시에 발생한 제16호 태풍 앗사니 영향으로 제15호 

태풍 고니는 발생부터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때까지 모델들의 진로예보 

분산과 이동속도에 대해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음(그림 4.16)

  ○ 전향 전 72시간인 8월 18일 21시 발표 예측모델을 보면 ECMWF, GFS, 

ECMWF_TIGG, ECMWF_EPS, CMSC 등이 전향지점보다 동쪽에서 전향

하는 것으로 모의하였고 HWRF, JGSM, TEPS, EGRR_EPS, KEPS, 

CMA_EPS, DLM 등은 전향지점보다 서쪽에서 전향하는 것으로 모의하

였음(그림 4.16의 a)

  ○ 전향 전 48시간 전인 8월 19일 21시 발표된 ECMWF, GFS, 

ECMWF_TIGG, ECMWF_EPS, CMSC 등의 태풍모델들은 전향지점보다 

동쪽에서 전향하는 것으로 모의한 반면, HWRF, JGSM, TEPS, 

EGRR_EPS, KEPS, CMA_EPS, DLM 등은 전향지점보다 북서쪽에서 전향

하는 것으로 모의하였으며, JGSM은 진향지점과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모의함(그림 4.16의 b)

  ○ 전향 전 24시간 전인 8월 21일 21시 발표된 모델들 중 ECMWF 관련된 

모델과 UM은 실제 진로보다 서쪽으로 모의하였고 이외 모델은 동쪽으로 

진로를 모의하여 72시간 전과 상반된 모의를 하였음 

  ○ 모델간 평가 가중치를 반영한 다중모델앙상블은 태풍진로와 거의 비슷하게 

예측하였음. 하지만 이동 속도를 느리게 모의하고 있어 ECMWF 관련외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실제 태풍의 이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음(그림 

4.16의 c)

  ○ 상층골과 반응시점(온대저기압으로 변질 80시간 전)인 8월 23일 21시 

발표된 모델들도 여전히 모델간의 분산이 넓고 이동속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한편 ECMWF  관련 모델들이 진로보다 서쪽 편향되었고 속도는 빠르게 

예상한 반면 다른 모델들은 실제 태풍 이동속도보다 느리게 모의하였음

(그림 4.16의 d)

  ○ 제15호 태풍 고니는 제16호 태풍 앗사니와 동시에 발생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모델들 간의 진로와 속도 차가 크게 발생하였음. 한편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consensus 방법을 이용하는 다중모델

앙상블은 +72시간 평균 편차가 121.2km로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보였음. 

이는 태풍 2개 이상 진행시 성능이 우수한 특정 모델보다는 모델들의 

컨센서스 방법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음 



- 39 -

a) 8월 18일 21시(전향 72시간 전) b) 8월 19일 21시(전향 48시간 전) 

c) 8월 20일 21시(전향 24시간 전) d) 8월 23일 21시(상층골과 반응시작)

[그림 4.16] 모델 예측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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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포된 보도자료

3.1.1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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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11호 태풍 ‘낭카(NA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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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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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제15호 태풍 ‘고니(G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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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언론보도

3.2.1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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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11호 태풍 ‘낭카(NA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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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제12호 태풍 ‘할롤라(HA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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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15호 태풍 ‘고니(G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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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태풍의 강도와 크기 구분

부록 1.1 태풍의 강도

부록 1.1.1 태풍의 발달 단계

부록 1.1.2 태풍의 발달 강도와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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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태풍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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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 & Elsberry의 개념모델 근거

부록 2 태풍의 종관 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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